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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반려견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구미

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유휴산업부지를 활용한 반려견 친화공원의 설계를 제안한다. 본 설계는 반려견,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 반려견 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공원 내에는 반려견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넓은 규모의 오프리쉬존이 마련되

어 있어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놀이와 훈련을 위한 어질리티 시설과 

반려견 전용 수영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반려인과의 긍

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공원은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복합적인 여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센트럴스페이스와 문화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비반려인도 일상적 산책과 비일상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이용의 폭을 넓혀, 공원 전체가 모든 사용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경계 설

계에서는 기존의 폐쇄적인 울타리 대신 하하(Ha-Ha) 기법을 적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고, 공원 내부의 경

관 연속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이 단절된 공간이 아닌,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반려견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도시재생과 공공복지 증

진의 사례로 기능할 수 있는 포용적 공공공간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원은 반려견 문화와 도시 환경의 조화로

운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반려견 갈등, 반려견 놀이터, 유휴산업시설 재활용, 도시공원설계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design of a dog-friendly park utilizing the idle industrial site of the Gumi-do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Seongnam City to address increasing conflicts related to dog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social changes. The park includes specialized areas such as a spacious off-leash zone, agility 

facilities, and a dog-exclusive swimming pool, which aim to enhance the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dogs while promoting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dog owners and non-dog owners. In addition to these 

features, central spaces and cultural zones provide diverse leisure opportunities for all users, making the park 

an inclusive environment that caters to a wide range of community needs. The boundary design employs the 

Ha-Ha technique to maintain visual openness and ensure seamless landscape continuity within the park. This 

integrated design approach establishes the park as a sustainable model for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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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nhancement, contributing to the armonious development of dog culture and urban living, while also 

fostering stronger community bonds.

Keywords: Dog-Related Conflicts, Dog Park, Idle Industrial Site Reuse, Urban Park Design

1. 서론

1.1 설계의 배경 및 목적

1.1.1 설계의 배경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발전으로 인해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증

가하고 있다(이서윤, 2009).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9%인 359만 가구였으나, 2022년에는 25.4%인 602만 가구로, 10년 만에 243만 가구가 증가했다(김병용, 2022). 

같은 기간 반려견의 수는 2018년 130만 마리에서 2022년 302만 마리로 급격히 늘어났다. 반려견 수의 증가와 함

께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공존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반려견으로 인해 일상 속 발생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수준이 높았고, 주된 갈

등의 원인을 반려견의 안전 위협 문제로 꼽았다(박서연과 진현준, 2023).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 중 특히 개 물림 

사고는 상해 사망까지 일으키며,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환자가 6,6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 위협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화 부족, 부적절한 사육 환경, 견주의 관리 소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이 있다(김성호 등, 2023). 이에 반려견 사

회화 교육은 문제행동 예방과 개 물림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지현과 김수미, 2020). 반려견 놀이

터는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 반려견의 생리적 심리적 복지를 보장하며(유예슬 

등, 2024), 반려견 관련 안전 위협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Foltin and Ganslosser, 2021). 이러한 배경에서 목

줄이나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반려견 놀

이터는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경관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재호, 2018). 반려견

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반려견 놀이터의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1.1.2 설계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도심 속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며, 정서적 사회적으로 중

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견이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

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수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양적 확대

에만 집중한 결과, 질적 수준이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가 다수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 내 시설물로 조성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도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반려견 놀이터가 도시공원 내에서의 포용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용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도시공원을 제안한다. 제안된 반려견 친화적 도시공원은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수준 높은 야외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설계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설계의 범위

과거 산업활동의 축소와 중단으로 인해 방치된 유휴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높

은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저하하고 환경 문제를 유발하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윤성훈, 2023). 현재 유휴산업시설은 여러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지침과 보호의 부재로 인해 잠재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도 많다(왕영과 윤지영, 

2023). 도심 내 방치된 유휴산업시설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휴산업시설을 반려견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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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설계 대상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폐 하수처리장으로 선정한다. 

반려견 공간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도시재생과 반려동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

려견과 반려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민 간의 공존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동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은 기존의 인간 중심적 개발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경제적 측면에

서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설계를 위한 이론적 고찰

2.1 국내 반려견 놀이터의 이해

2.1.1 반려견 놀이터의 개념

반려견 놀이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의 9가지 공원시설의 종류 중 

그 밖의 시설에 포함되는 동물 놀이터이다. 동물 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광역 지차제 및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정의는 법령 및 각 자치법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2조 9항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의미한다. 2022년 12월 개정된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변 반려견 산책 

사례가 늘며 근린공원 외 하천변에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반려견 놀이터에 관한 법적 제도가 늘어나

며 국내 반려견 놀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빈현경과 안옥희, 2018). 2023년 8월 기

준, 국내 반려견 놀이터는 123개소로 반려견 야외 활동공간의 유형 중 반려견 놀이터는 그 수가 가장 많고, 도시 

지역에서 일상적 접근이 가장 편리한 공간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반려견 야외 활동공간이다(유예슬과 손은신, 2023).

2.1.2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공원

국내의 반려견 공공공간은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공원’으로 구분된다. 반려견 놀이터는 주로 기존 근린공

원 내에 조성되는 공간으로,「공원녹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반려동물 공원은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

지만,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유형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된다. 반려견 놀이

터와 반려견 공원은 표 1과 같이 법적으로 구분되지만, 또한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반려견 놀이터는 극소규모, 소

규모, 중규모(4,000㎡ 미만)가 일반적이며, 4,000㎡ 이상의 중규모와 10,000㎡ 이상의 대규모 공간은 반려동물 공

원으로 분류된다(유예슬과 손은신, 2023). 반려동물 공원은 반려견 테마파크, 반려견 문화시설, 반려견 문화센터 등

의 이름으로 운영되며 반려견 특화 공원의 성격을 띤다.

2.2 국내 반려견 놀이터의 특징 및 구성요소

반려견 놀이터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간 내 일부에 조성되며, 비반려인과

의 공간 분리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울타리는 주로 1.2m에서 1.5m 높이로 구성되며, 내부에는 반려

견이 뛰어놀 수 있는 평지가, 외부에는 반려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려견 

체고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과 중 소형견의 놀이공간을 펜스를 이용해 분리하고 있다. 이용 패턴에 따르면, 성

남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조사 결과,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 시간대에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구분 근거 내용

반려견 

놀이터

「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9-11조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공원녹지법」제15조 광역지자체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과 체육공원

「하천법」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반려동물 

공원

「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3.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아.그 밖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표 1. 반려견 공공공간 조성의 법령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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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반려인들이 주말과 퇴근 후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은 크게 놀이시설물과 편의시설로 구분된다. 놀이시설물 중 대표적인 것은 ‘어질리티

(Agility)’로, 이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장애물을 빠르게 뛰어넘고 통과하는 독 스포츠 유형이다. 어질리티 시설

은 주로 중규모 이상의 놀이터에 조성되며, 반려견의 활동성과 사회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편의

시설로는 이용안내판, 배변 봉투함, 벤치, 파고라 등이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일부 놀이터에서는 반려견 

음수대, 격리장, 관리소, 쓰레기통 등의 부가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2.3 국내 반려견 놀이터의 한계점 및 설계주안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근린생활권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으로, 개선 사항으로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송진경 등, 2022). 경기도 내 반려견 놀이터 이용 후 평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한계점이 확인되

었다. 주요 문제로는 협소한 면적, 부족한 그늘 공간, 반려견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 배치, 그리고 어질리티 시설의 

낮은 이용률이 지적되었다(이재호, 2018).

설계 대상지가 위치한 성남시의 8개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앞선 연구 결과와 공통된 문제점

을 찾을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는 일반적으로 1마리당 10㎡의 면적이 요구되지만, 표 2와 같이 성남시 반려견 

놀이터의 대부분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동시 수용 가능한 반려견 수가 현저히 부족했다. 반려견 소재지 동뿐

만 아니라 인접한 동네의 반려견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면적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그늘 공간이 갖춰진 곳은 8개소 중 단 2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놀이터에 설치된 어질리티 

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그 외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의 약 1.5m의 울타리는 공간의 단절을 극대화하며 공원

의 개방감을 감소시키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성남시의 반려견 놀이터는 

규모적, 프로그램적, 경관적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면적 확보, 시설 배치 최적

화, 휴식 및 그늘 공간 확충, 그리고 어질리티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반려견

과 반려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반려견 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반려견의 생

구분 시설(위치) 면적
동시 수용
반려견 수a

소재지(동)
반려견 수b

충분한 
휴식공간

충분한 
그늘공간

어질리티 
유무

어질릴티 
이용률

소규모

분당중앙공원(서현동) 1,872㎡ 187 3,713 O O O 낮음

단대공원(산성동) 1,800㎡ 180 730 X X X -

정자동 893㎡ 89 6,796 ∆ X X -

태평동 762㎡ 76 4,920 ∆ X X -

율동공원(율동) 690㎡ 69 83 O O O 거의 없음

운중천(이매동) 509㎡ 51 2,451 ∆ ∆ X -

극소규모
야탑동 435㎡ 44 3,864 ∆ X X -

구미동 385㎡ 39 2,962 ∆ X X -

a:1마리당 10m2를 기준으로 동시에 수용 가능한 반려견 수

b:2024년 11월 기준 해당 반려견 놀이터가 위치한 소재지의 반려견 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47504/fileData.do.)

표 2. 성남시 반려견 놀이터 비교 분석

 a: 어질리티 시설  b: 안내표지판  c: 배변봉투함  d: 반려견 음수대

그림 1. 반려견 놀이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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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심리적 욕구 충족으로 인한 반려견에 관한 갈등 상황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4가지 설계주안점이자 개선전략을 설정하려고 한다. 적정 면

적 확보가 가능한 부지선정, 최적화된 공원시설 배치, 휴식 및 사회교류 공간 확충, 그리고 반려견 전용 프로그램 

및 재료 선정이다. 첫 번째 주안점인 면적의 확보는 기본 필요조건으로 부지선정 계획 시 반영이 필수적인 선결사

항에 해당한다. 공원 규모가 작고,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면적의 추가가 어려운 경우, 주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와

의 확장적 연계를 고려한다.

다음 전략인 반려견 놀이터의 공원 대지 내 배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정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핵심적 전략 

항목이다. 물리적 영역 분리 및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을 확보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연계하여 정서적 소통을 동시

에 고려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조건의 만족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공간구성의 기본 틀을 제안한다. 반려견과 반려

인의 주 영역인 반려견 특화영역을 공원의 중앙부에 위요된 구조로 두고, 공원의 경계부는 주변 도시와 연결되도록 

열어두되, 공원의 핵심 시설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공

원의 짜임이다. 영역 간의 관계 설정에서 울타리와 같은 경관 저해요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세부 전략으로는 공원 

계획부지 고저차의 활용, 기존 구조물의 창의적 재사용, 입체적인 동선의 구성, 그리고 식재 연출을 통한 세부적인 

공간감의 구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공원 내 휴식과 관련된 세 번째 조건은 비단 휴게 어메니티의 양적 확충의 전략만이 아닌 반려견이 동시대인들

의 웰니스에 결정적 존재라는 점과 이웃 간 사회적 소통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공

원 방문자의 오랜 머무름을 유도하고 대화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설정과 배치 등을 통해 세대 포용과 교류의 촉

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주안점은 어질리티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반려견 전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반려견의 특성을 반영한 

재료사용과 미기후 전략이다. 반려견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본으로 주변부 공원 경관

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반려견의 생리활동으로 인한 악취는 공원 방문자 모두에게 불쾌요소가 

될 수 있다. 공원표면의 마감재 선정과 대기순환을 고려한 식재배치는 반려견 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섬세한 전략

이다.

2.4 국외 반려견 관련 공공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체계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려견 공공공간의 설계 방향은 반려견이 서로 또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사

람들 간의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한 정책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일

본의 반려견 공공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비교 분석되었다(유예슬과 손은신, 2023). 이를 통해 각 국가가 어떤 기

준으로 반려견 관련 공공공간을 조성하는지와 공간 설계에서 중점을 두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호주 남호주 주에서는「개와 고양이 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도그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견 공원의 계획, 

설계, 관리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공원의 설계에서는 활동 구역, 순환 경로, 

울타리, 출입 지점, 게이트, 바닥 재료, 식재, 필수 및 선택적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설계 지침과 주의 사항을 다룬

다. 활동공간의 형태는 공원의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형 또는 비직사각형 형태를 추천하며, 반려견이 활

발히 뛰놀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조용히 냄새를 맡거나 다른 반려견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

그림 2. 반려견 친화 공원 공간구성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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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반려견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피난처 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바닥 재

료는 배수가 잘 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반려견이 과속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어질리티 시설보다는 넓은 공간

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언급한다(호주 남호주 주 개와고양이위원회, 2013).

캐나다 토론토시는 도시계획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편의시설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근

린 단위뿐만 아니라 건물 및 세대 단위에서도 반려동물 공간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목줄 없는 오프리쉬 구

역은 반려견이 달리고 운동하며 사회화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정의되며, 보행로는 폭이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한다. 자갈이나 멀칭재 같은 느슨한 재료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피해야 하며, 오프리쉬 구역의 크기에 따라 인조

잔디 또는 천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반려견이 주로 소변을 보는 구역은 자갈 포장과 관개 시

스템을 활용하여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놀이 시설로는 장애물과 물놀이 요소를 추가하며, 겨울

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풍 시설과 난방 바닥재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캐나타 토론토 주, 2019).

일본 도쿄도 미나토 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도시공원 내 반려견 공공공간 설치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면적, 구역, 출입구, 포장 재질, 울타리, 동물 전용 화장실, 음수대 및 

세족대, 목줄, 견주 휴식 공간, 안내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울타리는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계하며, 소형

견과 일반견(대 중형견) 구역을 구분한다. 바닥 재질은 병원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각 구역에 

반려견 화장실과 음수대 및 세족대를 설치해야 한다(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2011).

이처럼 법 체계와 제도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표 3과 같이 각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울타리 높이, 이중 게이트 

설치 등 일부에서 한국의 반려견 놀이터와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필요면적 선정, 활동공간 구획, 포

장 및 청소를 위한 시스템, 겨울철 이용 가능성 등 지속 가능한 활동공간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부족

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려견 친화공원의 설계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대상지 분석 

3.1 대상지 광역환경분석

3.1.1 입지적 특성

본 설계연구의 대상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5 일대에 위치하는 29,041㎡ 면적의 폐하수처리시설이

다. 구미동 폐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님비(NIMBY)성 집단민원으로 준공 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 처분되어 26년간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유휴산업시설이다(박종진, 2023). 대상지는 성남시를 남북으로 관통하

는 주요 간선도로인 성남대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수인분당선 오리역과 신분당선 동

천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다. 특히 오리역과의 도보 거리가 약 450m로 7분 내외로 이동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대상지 주변으로는 주거단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는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높다(그림 3 참조).

3.1.2 인구구성 및 사회적 특성

2020년부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특히 40-50대와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 장년층과 1인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의 주요 계층

임을 확인할 수 있다(오픈서베이, 2023). 대상지와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역시 중 장년층과 1인 

구분 면적 활동공간 동선 출입구 울타리 바닥 포장 식재 이용시설

호주

남호주 주
-

2개 이상의 

공간으로 분리

외부 순환 

산책로 조성

다중 출입구 및 이중 

게이트 설치

높이 1.7m 

이상

활동지역에 적합한 

바닥재(모래, 콘크리트, 

흙자갈 등)

반려견에게 유해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물

음수대, 그늘, 벤치, 

배설물 처리시설

캐나다

토론토 시

최소 40m2 이상

오프리쉬존 길이 

10m 이상

-

보행로 폭을 

최소 2.1m 

이상으로 설정

이중 게이트 설치
높이 1.2m 

이상

천연재질(멀칭,

나무껍질 등) 사용

반려견에게 안전하고 소변에 

강한 식물

음수대, 배설물 처리시설, 

안내표지판, 어질리티 

시설 

일본 도쿄도

미나토 구 

약 1,000m2 이상 

최소 500m2 확보

최소 2개 이상의 

공간으로 분리
- 이중 게이트 설치

높이 1.5m 

이상

병원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소재로 선정
-

동물 전용 화장실, 음수대 

및 세족대, 휴식공간, 

안내판 설치

표 3. 국외 반려견 야외활동공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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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지 위치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1.3 주변 녹지 및 공원 환경

대상지 인근의 녹지와 공원은 주거지역 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산책 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휴식과 운동 공간을 제공하지만, 독창적이고 지역을 대

표할 만한 공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탄천 산책로는 대규모 선형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한 공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는 탄천과 동막천의 합수부에 위치해 하천변 산책로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두물머리 지형은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서측의 오리 근린공원

은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대상지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동측의 가파른 경사와 차폐식재로 인해 하천변 산책

로와의 직접적인 연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3.2 대상지 내부분석

3.2.1 환경 생태 분석

대상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2-3m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동측 하천과의 접점에서는 2m 높이의 급경사를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공간 내 자연스러운 흐름과 레벨 차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하천과

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의 토양은 배수 능력이 

우수하여 침수와 침식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공원 내 수목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식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리 근린공원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경계부에는 차폐용

으로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와 산철쭉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오리 근린공원 내에는 250년 된 보호수 느

티나무가 존재하며, 이는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핵심 자원으로서 존치 및 보호가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3.2.2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대상지 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침전지 및 포기조동, 소화조, 탈수기동 등 총 7개의 주요 구조물이 있다. 

침전지 및 포기조동은 2개의 열로 가로 24m, 세로 112m의 대규모 구조물이다. 그중 하나의 열은 과거 물을 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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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수공간 활용을 통해 독창적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열은 노출된 콘크리트 구

조와 넓은 개방성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시된다. 소화조는 원형 공간이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된 모

습으로 내부 층고가 높고 실과 실이 연결되어 인상적인 공간이다. 탈수기동은 4층 높이로 동막천과 탄천 합수부의 

조망이 뛰어나며, 건축물 내 다양한 층고와 큰 개구부를 갖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을 위한 구조적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4 참조).

4. 기본구상

4.1 기본방향 및 전략

반려견 친화 공원의 비전은 ‘반려견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를 배려하고, 서로 공존 가능한 공원’으로 설정한다. 

공존이란 서로 다른 존재가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상생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존의 철학은 공원 조성의 핵심 원칙으로,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공원을 이용하며 

서로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동 하수처리시

설의 유휴 자원을 재생산하고, 소외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모두에게 열린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에서 2장에서 설정한 설계주안점을 기반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첫 번째 목표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만족스러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평지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어질리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

고 반려인의 여가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동시에, 급수대와 배변봉투함 같은 기본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목표는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원의 

동선과 공간을 분리, 조망, 공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획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분리 공간은 반려견과

의 신체적 시각적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한 동선과 공간을 제공하며, 조망 공간은 신체적 접촉은 피하

지만 반려견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다. 공유 공간은 반려견과의 신체적 시각적 

접촉을 모두 허용하며,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구획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세 번째 목표는 함께 즐기며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반려견 놀이터는 울타리로 

경계를 구분하여 공원의 경관을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타리 대신 하하(Ha-Ha) 

기법을 적용하여 경계를 조성한다. 이 기법은 물리적 경계를 제공하면서도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 공원의 연속

적인 경관을 보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비반려인에게는 보이는 즐거

움을 제공하고, 반려견과 반려인에게는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보장해준다.

그림 4.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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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계구현 과정

반려견 친화 공원은 3가지의 세부 목표에 맞춰, 6단계의 설계 구현 과정을 거친다. 설계 구현 과정에서는 이용

자 측면의 공간 분리 및 프로그램 구상을 기반으로 공간의 개념, 주 동선 및 출입구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시각화하였다. 

4.2.1 재사용 시설물 선정 및 공간 최적화

반려견 친화 공원 설계의 첫 단계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재사용할 시설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존치된 7개 

시설물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침전조 및 포기조, 농축조, 소화조, 탈수동 총 5개 시설물을 재활용한다.

다음으로, 그림 5의 공간 최적화와 같이 공원 부지를 반려견 특화 공간, 공원 공간, 중립 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이용자 그룹에 맞게 최적화한다. 반려견 특화 공간은 주 출입구와 탄천 산책로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고, 

지형의 경사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반려견의 활동성을 최대한 유도한다. 공원 공간은 반려견 특화 공

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배치되어, 비반려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객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중립 공간은 공원의 중심 역할을 하며, 침전조 및 포기조와 이를 둘러싼 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공

간은 반려견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공간 분리는 공

원이 이용자 간의 공존을 실현하고, 각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2 프로그램 구상 및 공간 개념 부여

프로그램 구상 시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활동을 공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는 

지역민 및 외부 방문객을 위해 근린공원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반려견 특화 공간은 놀이 활동 강도에 초점을 맞춰 서측은 Hard Activity 공간, 동측은 Soft Activity 공간으로 

구분한다. Hard Activity 공간은 넓은 평지, 수공간, 경사지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이 활발히 뛰어놀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oft Activity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 및 중립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 비교적 정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공원 공간은 동측을 Special Program 공간, 북측과 남측을 Daily Program 공간으로 구분한다. Special Program 

공간은 주변 공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Daily Program 공간은 산책, 휴식, 체

육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표 4와 같이 프로그램 구상을 바탕으로 각 공간에 개념을 부여한다. 반려견 특화 공간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오프리쉬존(Off-Leash Zone)과 기존 포기조를 활용한 수영장(Water Space)으로 구성하여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만족을 극대화하고 기존 반려견 놀이터에서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제공한다. 공원 공간의 

동측은 Culture Space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구미

동의 부재한 다목적 공원에 대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농축조를 활용한 농축조 연못 및 정원이 포

함된 북측과 남측의 Green Area(녹지 및 휴식공간), Exercise Area(체육공간), Child Area(어린이 놀이공간), 

Parking Lot(방문객 주차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상적인 경험을 지원한다.

그림 5. 재사용 시설물 선정 및 공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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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공간(Central Space)은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침전조 및 포기조 건축물 

활용한다. 이는 반려견 목욕시설, 반려견 용품샵, 편의시설, 휴게시설, 중정 정원, 전망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이처럼 각 공간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화롭게 

설계되며,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강화한다(그림 6 참조).

4.2.3 출입구, 동선 설정 및 세부설계

반려견 친화 공원의 주 출입구는 3곳으로 설정하여 탄천 및 동막천 산책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근 주거단지

와 대상지 서측의 공공 및 상업시설과의 연결성을 높인다. 이러한 출입구 배치는 공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다양

한 이용자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주 동선은 공원의 핵심 동선으로, 반려견 특화 공간을 중심으로 공원 공간 및 중

립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공원 내 주요 기능 공간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 동선은 각 프로그램 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보조 동선으로, 특정 활동

이나 프로그램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산책 동선은 충분한 보행 거리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산책이 가능하도록 

긴 경로로 설계된다. 이 동선은 하천 산책길과 연계되어 방문객에게 풍부한 자연 경험과 휴식을 제공하며, 공원 전

그림 6. 프로그램 구상 및 공간 개념부여

활동 프로그램 공간유형

휴식 및 

여가

산책 공원 내외부 동선 및 산책로, 녹지 및 휴식공간

놀이활동 오프리쉬존, 포기조 수영장,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체육활동 테니스장, 농구장, 운동기구장

휴게 및 편의 카페, 잔디광장, 야외 휴게시설, 반려견 목욕시설, 반려견 용품샵

경관 조망 더 피크(탄천-동막천 합수부 방향), 테라스(공원방향), 오프리쉬존, 연결 브릿지

교육 및 

학습

독서 및 도서 대여 더 피크(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 다목적센터(탈수기동)

반려견 행동 교정 오프리쉬존

반려견 재활 운동 교육 오프리쉬존

반려견 문화교육 다목적센터(실내), 반려견 놀이터(실외)

체험 및 

참여

반려견 간식 만들기 다목적센터(탈수기동)

반려견 용품 만들기 다목적센터(탈수기동)

반려동물 페스티벌 오프리쉬존

관람 및 

감상

예술 창작물 관람 소화조 내부 전시실, 다목적센터 전시실

정원 관람 센트럴스페이스 내부 중정정원, 기억의 정원

표 4. 도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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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출입구 및 동선 설정 및 세부설계

역을 순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동선 체계는 공간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공원의 다

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림 7 참조). 

5. 기본 계획 및 설계

5.1 종합계획도(그림 8 참조)

5.2 기본계획

5.2.1 동선계획

대상지 내 3가지로 구획화된 공간은 사람과 동물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로 인해 서로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림 9의 a와 같이 반려견 특화 공간, 공원 공간, 중립 공간이 하나의 보행 동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형의 주 동

선을 설정한다. 주 동선은 반려견과 반려인의 편의 및 비반려인과의 안전 확보를 위해 4m 이상의 폭을 유지한다. 

그림 8.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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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대규모 주거단지 및 상업시설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서 주 동선으로의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출입동선을 설정

하고, 부 동선은 공원 내 원활한 이동과 효율적인 경로 선택을 위해 곡선이 아닌 기하학 형태의 직선형으로 조성한

다. 또한 공원 속 머무름 및 산책 활동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상지 경계부의 둘레길과 다채로운 곡선의 산책 동선을 

조성해 공원 구역을 순환하도록 조성한다. 출입 동선의 폭은 3m로 설정하고, 부 동선 및 산책 동성의 폭은 2m로 

설정한다. 오프리쉬존 서측에 위치한 기존의 2m가량의 경사는 계단 및 램프를 배치하고, 그림 9의 b와 같이 센트

럴스페이스 2층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연결브릿지를 조성한다. 또한 오프리쉬존의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센트럴스페이스는 내부 계단 및 승강기를 배치하여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의 c와 

같이 다목적센터와 소화조 전시실 또한 다목적센터 2층과 소화조 전시실 옥상을 연결하는 연결브릿지로 유연한 공

원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센트럴스페이스 및 문화공간의 연결브릿지는 입체적 보행이 가능하게 하여 흥미로운 공

원 이용을 유도할 것이다.

5.2.2 식재계획

대상지 경계 및 연결 산책로 식재 계획은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생장 상태가 우수한 가장자리 기존 수

목을 최대한 활용한다. 대상지 가장자리 차폐 식재된 높은 밀도의 침엽수류를 대상지 내부로 옮겨 심어 밀도를 낮

추고, 공원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다채로운 층위의 경관을 위해 옮겨진 교목 아래 관목 및 초화류의 하부식재로 보

완한다. 반려견 특화 공간의 그늘 조성과 반려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정화를 위해 맹아력 높은 수목과 허브 

식물을 심고 주풍방향으로의 수목 열식으로 바람길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반려견의 풍부한 노즈 워크 활동을 위해 

식용 가능한 허브류를 심는다. 중립 공간의 센트럴스페이스 중정은 회백색의 사람주나무와 백색 초화류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공원 공간의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은 저밀도의 녹음 식재로 

개방감을 유지하며, 녹지 및 휴식 공간은 고밀도의 교목 중심 식재로 계획한다. 기억의 정원 속 연못 역할을 하는 

농축조에는 수련, 꽃창포, 줄, 부들 등의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주변 정원은 연못과 조화로운 자연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호습 식물인 비비추, 노루오줌, 앵초 등을 심는다. 더 피크 옥상은 지피식물 위주로 식재하여 전망 관람을 최

적화하며, 외부 산책로와의 접점은 경관을 고려해 지피식물 위주로 최소한의 식재를 적용한다.

5.2.3 포장 및 배수계획

대상지는 서측 경사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여 별도의 설비 없이 

우수의 투수와 저류 기능을 확보한다. 저류된 빗물은 기본적인 소독을 거쳐 하절기 반려견 수영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오프리쉬존 내부는 반려견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여름, 겨울철에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잔디블

럭 및 목질섬유 멀칭을 사용한다. 오프리쉬존 내부에 설치된 반려견 배변공간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강자갈깔기로 

포장한다. 각 배변공간에는 집수정과 연결관을 설치하여 반려견의 소변으로 악취가 나지 않게 배수 계획한다. 오프

리쉬존과 연결된 외부 보행로는 주 동선으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화강석 판석 포장으로 계획한다.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은 활동성으로 고려하여 적당한 탄력을 가지며 먼지가 일지 않는 포장재인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계획하

고, 문화공간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간별 패턴화가 가능한 소형고압블럭포장으로 계획한다. 센트럴스페이스와 더 

a: 동선계획

b: 센트럴스페이스 동선계획

c: 문화공간 동선계획

그림 9. 동선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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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와 같은 인공지반 공간은 평균 0.1-0.15%의 경사 처리를 통해 표면 배수를 유도하며, 가장자리에 측구를 설치

해 효율적으로 우수를 집수한다. 

5.2.4 오프리쉬존 경계처리계획

기존 반려견 놀이터는 안전을 위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나, 이는 경관적으로 공간의 분리와 단절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하(Ha-ha) 기법을 도입하여, 오프리쉬존 경계부를 시각적으로 감추고 연속적인 경관을 연출

하고자 한다. 통상적인 반려견 놀이터 울타리의 높이를 기준으로 최소 1.4m 깊이의 도랑을 조성하고, 그 안에 폭 

1m 이내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 주 동선과 인접한 경계부는 이러한 구조물을 활용해 기능성을 유지하

면서도 개방감을 확보하며, 도랑에서 오프리쉬존으로 이어지는 경사는 약 12.5%의 완만한 경사로 반려견과 반려인

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설계한다. 본 도랑은 강우 시 링형태의 유수지로 작동하여 홍수피해를 저

감한다(그림 10 참조).

5.2.5 센트럴스페이스 공간구획

센트럴스페이스는 오프리쉬존 범위 내에 위치하면서도 연결 브릿지를 통해 공원 공간과 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

어, 모든 공원 이용자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공간은 1층에 반려견 목욕시설, 반려견 용품샵, 카페 및 

휴게시설, 전시실, 중정 정원, 관리실을 배치하며, 2층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그 데크(dog deck), 추가 휴게시설, 

전망대를 배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각 공간은 기존 포기조 및 침전조의 구조 기둥을 활용하여 구획되며, 

보행 동선은 최소 하나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따라 설정된다. 기둥은 개별 공간의 꼭짓점 역할을 하여 구조적 안정

성과 공간적 조화를 동시에 구현한다(그림 11 참조).

5.3 구역별 상세

5.3.1 반려견 활동 공간

반려견이 주로 활동하는 오프리쉬존과 센트럴스페이스는 반려견의 다양한 놀이 활동과 반려인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성남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분당중앙공원에 위

치하며, 면적은 1,872㎡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공원의 오프리쉬존은 총 16,144㎡로, 반려견 놀이터 면적의 약 8.6

배에 이른다. 이 넓은 공간은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신체 활동과 외부 환경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면적의 여유는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획부지의 약 2m의 완만한 경사는 반려견의 신체 활동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오프리쉬존은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평지 공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형 울타리를 활

 

 a: 1층 공간구획도  b: 2층 공간구획도

그림 11. 센트럴스페이스 공간구회도

그림 10. 오프리쉬존 경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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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공간 분리가 가능하다. 이는 대형견 공간과 중 소형견 공간으로 나뉠 수 있으며, 안전을 고려해 노견과 소

형견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될 수 있다. 반려견의 배변활동을 위한 화장실을 30m 반경으로 총 3개 조성한다. 배

변활동으로 인한 악취문제는 식재, 포장 및 배수계획으로 해결한다. 내부에는 넓은 평지 외에도 반려견의 행동 훈

련을 위한 어질리티 시설과 포기조를 재활용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다. 어질리티 시설은 

가변형으로 설계하여, 반려견 관련 대규모 행사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어

질리티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세한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질리티 이용에 대한 전문

인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추가적으로 오프리쉬존은 방문객 주차장과 인접해 있어 반려견과 함

께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센트럴스페이스는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에 유리 외벽을 적용하여 내부에서 외부를 쉽게 조망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2층의 테라스로 이동하여 오프리쉬 존을 더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의 직접적인 접촉

을 꺼리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반려견의 야외 활동을 내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내부 다양

한 시설을 통해 반려인을 위한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그림 12 참조).

5.3.2 그 외 공간

공원 내 문화공간은 실외와 실내로 구성된다. 실외는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위한 개방형 야외전시실로, 실내는 

소화조 전시실과 탈수기동을 활용한 다목적센터로 구성된다. 소화조 전시실은 깊은 원통형 구조로 설계되어 작품 

감상에 최적화되며, 탈수기동은 4층 높이의 건물로 문화예술, 교육,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두 공간

은 옥상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더 피크’는 탄천과 동막천 합수부에 위치한 공간으로, 지

붕은 전망대로, 내부는 도서관으로 활용된다. 경사를 일반 계단과 스탠드형 계단으로 조성해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

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스탠드형 계단은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오리 근린공원은 확장된 잔디광장과 이동식 의

자를 통해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놀이터는 분수형 수경시설을 추가해 물놀이와 놀이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테니스장 외 농구장과 운동기구장을 추가해 다양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책로와 유기

적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설계는 공원을 반려견만을 위한 공공공간이 아닌 다기능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으로의 발전에 중점을 둔다.

6. 결론 및 시사점

현대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반려견 놀이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반려견 놀이터는 반

려견과 반려인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기능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며, 비반려인의 공간과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

아 갈등 완화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로 인해 시설의 활용성과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유휴 산업부지를 활용하여 반려견 친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

안한다. 이 공원은 기존 반려견 놀이터와 차별화된 넓은 오프리쉬존을 중심으로, 어질리티 시설, 수영장, 노즈워크 

공간 등 반려견의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반려견 샤워시설, 용품샵, 휴게시설 

등 반려인을 위한 센트럴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커뮤

니티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 간 교류를 촉진한다. 공원의 이용 방식은 이용자들이 반려견과의 접촉 수준에 따라 세 

그림 12. 오프리쉬존 및 센트럴스페이스 조성 전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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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된다. 신체적 시각적 접촉을 피하는 이용자는 공원 공간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시각적 접촉은 허

용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이용자는 오프리쉬존 경계부나 센트럴스페이스 2층에서 반려견 활동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적 시각적 접촉 모두를 허용하는 이용자는 오프리쉬존과 센트럴스페이스 1층 등 모든 공간을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획은 공원 내 갈등을 완화하고 이용자 간 선택적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공원의 경계는 기존 울타리 대신 하하(Ha-Ha) 기법을 적용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독창적이며 매력적

인 시각적 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공원의 핵심 요소로 활용한다. 침전

조와 포기조는 수영장과 센트럴스페이스로, 농축조는 생태연못으로, 소화조는 영상 및 전시 공간으로, 탈수기동은 

다목적센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원은 과거 하수처리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며, 현대적인 기능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본 계획은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휴산업시설을 재활용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사례로 의의를 갖는다.

-------------------------------------
주 1. 노즈워크(nose wark)란 반려견이 코를 사용하는 후각 활동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해소 뿐만 아니라 호기심 충족,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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